
-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

일본 아이치현 현장방문 결과보고

Ⅰ  개    요

○ 기간: 2015. 3. 18.(수) ~ 3. 20.(금) / 2박3일

○ 장소: 일본 아이치현 ㈜리버이브, 나고야항, 키누우라항

○ 참석: 3명(위원 2, 관계공무원 1)

- 특위위원(2) : 박재만 위원장, 최인정 위원

- 관계공무원(1) : 오세훈 특별전문위원

○ 내 용

- ㈜세아베스틸 고철 수출 과정 확인

- 방사능 검사 및 고철 유입 경로 확인

- 일본내 고철 시장 상황 파악 등

Ⅱ  현장 세부활동 (방문기관별)

○ ㈜리버이브

- 문진웅 회장과의 간담회 실시

- 고철, 산업폐기물 등 재활용 처리 과정 견학 및 질의응답

○ 나고야항과 아이치해운(주)

- 고철 수집 과정 파악

- 이동식 검사기 활용 야적된 고철에 대한 방사능 측정 확인

- 고철 공인 인증서 발행 과정 확인



○ 키누우라항

- 방사능 측정 과정 확인

- 이동식 검사기 활용 야적된 고철에 대한 방사능 측정 확인

- 고철 야적장 및 항만 시설 라운딩 등

Ⅲ  주요 질의 요지

Ⅳ  자료 요구 (2건)

의원명 자료 요구 내용 비고

최인정 위원

 ∘ 일본 수출업체의 나고야항 및 키누우라항에 설치된

고정식 방사능 감시기기와 이동식 방사능 감시 장비에

대한 시험 성적서

∘ ㈜세아베스틸로 수출한 고철 공인 성적서

㈜세아베스틸

수입상사

Ⅴ  세부 질의답변 내용

(주 )리버이브

<박재만 위원장>

○ 일본 고철 수출 사유

 일본의 인건비, 전기료 등의 재활용 처리 단가가 높아 나고야 내에
신일본 제철이 있음에도 재활용하지 않고 고철로 수출하고 있음

의원명 질 의 요 지

박재만 위원장
∘ 일본산 고철 수출 사유

∘ 방사능 검사 및 고철 유입 경로

최인정 위원
∘ 후쿠시마 주변의 고철 유입 상황

∘ 수출 전 방사선 검사 체계



<최인정 위원>

○ 후쿠시마 주변의 고철 유입 상황

 나고야는 공장지대로 자체에서 생산되는 고철이 많아 후쿠시마
주변에서 유입된 고철은 없음

나고야항, 키누우라항

<박재만 위원장>

○ 수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언제 부터 하고 있는지?

 수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0~30년 전부터 자체 검사 실시
○ 수출 고철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

 일본 정부에서는 직접 방사능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제3의 검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방사능 검사 공인 인증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 업체에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외부에서 고철

유입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야적한 고철을 수출하기 위하여

트럭에 계근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제3의 검사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여 총 3회에 걸쳐 방사능 검사를 진행

수출을 하고 있음

<최인정 위원>

○ 수출 전 일본의 방사능 검사 실시는?

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외부에서 고철 유입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야적한 고철을 수출하기 위하여 트럭에 계근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3차로 일본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제3의 검사



기관에서 방사능 검사 공인 인증서 발행시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수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고 있음

○ 방사능 감시기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지?

 6개월에 1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방사능 감시기기 정기 검사결과 요구.

 자료는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추후 자료 제출하겠음.

Ⅵ  종합의견

(주 )리버이브

○ 일본에서의 고철 수출 사유

- 일본은 산업화 완성기로 기존에 설치된 철골의 수명이 다하여

철거중인 사례가 많고,

- 일본의 인건비, 전기료 등의 재활용 처리 단가가 높아 나고야

내에 신일본 제철이 있음에도 재활용하지 않고 고철로 수출

하고 있음

○ 후쿠시마 사고 원전 주변의 고철 유입 상황

- 나고야는 공장지대로 자체에서 생산되는 고철이 많아 후쿠시마

주변에서 유입된 고철은 없다는 것이 현지 고철업자와 수집

업자의 주장임

○ 일본에서의 폐기물 처리

- 폐기물 협회에서 자체 매뉴얼을 작성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있고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 40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 태양광의 활용을 위하여 8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회사 내

태양광 발전 및 자연의 빛을 활용 건물 내에서 자연광을

이용하여 전등 및 식물을 재배하고

- 폐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활용하여 논농사를 지어 재배된

쌀로 청주를 생산하여 재활용된 병에 유입 생산 판매하고 있음

- 또한, 회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수입된 한국의 쓰레기

분리용 기계 4대 중 1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나고야항, 키누우라항

○ 수출 전 방사능 검사 연혁

- 일본 수출업체 직원은 수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0~30년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는 바 이는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수입

국에서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여 그때부터 실시 한 것으로

판단됨.

○ 방사능 검출 여부

- 현지 업체에서는 고정식 방사능 검출기 1대와 이동식 방사능

검출기 1대를 활용하여 방사능 검출을 검사하고 있었으며,

- 이동식 방사능 검출기를 활용하여 야적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고,



- 해당업체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방사능이 검출되어 수출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함.

○ 수출 전 방사능 검출

-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외부에서 고철 유입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야적한 고철을 수출하기 위하여 트럭에 계근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3차로 일본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제3의 검사

기관에서 방사능 검사 공인 인증서 발행시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여 총 3회에 걸쳐 수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고 있었음.

○ 후쿠시마 주변의 고철 유입 여부

- 나고야는 공업지대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고철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태로 후쿠시마 근처에서 고철이 유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나고야항과 키누우라항 고철의 차이

- 양쪽 항 모두 3차에 걸쳐 방사선 검사 후 수출하는 것은 같으나,

나고야항에서는 폐기물 업체에서 수집한 고철을 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키누우라항에서는 수집된 고철은 없고 공장에서

쓰고 남은 철 스크랩을 수출하고 있었음.

○ 고철 수출업체의 반응

- 언론 보도 이후 한국의 까다로운 방사능 검사요구로 수출업체

에서는 방사능 검사로 인한 단가를 줄이기 위하여 한국으로의

수출량을 줄이고 제3국으로의 수출을 고려하고 있음.



○ 아쉬운 점

- 일본에서는 고철 수출 전 3차에 걸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세관 및 항만청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지 않고 인증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여 수출하도록 하고 있었음



Ⅶ  현장 사진 자료

㈜리버이브 문진웅 회장과의 간담회 ㈜리버이브 고철 처리 과정 견학

아이치해운(주) 방문 나고야항 고철 야적장

휴대용 검사기로 방사능 측정 키누우라항 고철 야적장


